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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의 영향력: 온라인 뉴스 
댓글에 대한 정보왜곡 효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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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전 정보왜곡(predicisonal information 

distortion) 현상을 온라인 뉴스 댓글 영역에 대입하여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사전 정보왜

곡 은 대안에 대한 선호나 태도가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를 활

용하여 잠재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후에 제시되는 정보를 본인의 잠재적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기사의 주제에 

대해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처음 접하게 되는 댓글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잠재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그 태도와 일치하는 뒤이어 제시되는 댓글들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할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

한 댓글 자극을 활용하여 예비 실험, 첫 댓글의 입장에 따라 구 분되는 두 번의 본 실험을 3주 

간격으로 반복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 댓글이 지지하는 입장과 일치하는 댓글 평가에 대해서 

정보왜곡 현상이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첫 댓글을 읽지 

않고 평가했을 때에 비해 첫 댓글을 읽고 난 후 첫 댓글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댓글의 

설득력과 동의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첫 댓글에 의해 형성된 일시적인 태도는 자율

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존 태도를 변화시킬 정도 의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댓글 정보왜곡 현상에 관한 추후 연구 방향도 함

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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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제 온라인 뉴스의 댓글은 온라인 뉴스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온라인 콘텐츠가 되었다. 

온라인 뉴스 포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단지 

게시된 기사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

라 해당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도 다양한 추가적

인 정보를 얻는다. 우선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의 유무 혹은 댓글의 개수는 그 기사 주제의 화

제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댓글의 내용

은 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기사에 달린 댓글의 내

용을 통해 기사의 논조를 파악하기도 하고 기사

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김은미, 선유

화, 2006).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짐작하기도 한

다(이은주, 2011). 

이용자들이 댓글에 드러나는 의견이 실제 여

론을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믿는 까닭은 상대적

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누구나 본인의 의

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 댓글 서비스의 특징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의 특징에도 불구

하고 실제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는 비율

은 이용자의 8%(한국언론진흥재단, 2016)에 불

과하다는 조사 결과는 댓글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여론을 추정하는 이용자의 판단이 특정 주

제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형성에 그릇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댓글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댓글의 내

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온라인 콘텐츠로 자

리하면서 댓글이 이용자의 태도 형성이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질문으로 자

리 잡았다. 그러나 댓글이 이용자의 태도를 변화

시키는가라는 의문에 앞서 먼저 던져봐야 할 질

문은 이용자가 댓글이라는 정보를 어떠한 방식

으로 처리하는지 일 것이다. eWOM(Electrionic 

Word-or Mouth: 전자구전) 연구를 포함한 댓

글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댓글의 품질이나 논

조와 같은 댓글의 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

다. 그러나 댓글은 특정 주제와 관련한 개별 정

보가 순차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고유한 형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 제시되는 형식

이 이용자들의 태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연속된 여러 개의 댓글이 제시될 때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에서 제안

하는 사전 정보왜곡(predicisonal information 

distortion) 현상을 온라인 뉴스 댓글 영역에 대

입하여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사전 정보왜곡 현

상은 대안에 대한 선호가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

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

여 잠재적 선호를 결정하고 이후에 제시되는 정

보를 본인의 잠재적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댓

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기사의 주제에 대

해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접하게 되

는 첫 댓글의 입장에 따라 잠재적 태도를 형성

하게 되면 뒤이어 제시되는 댓글들의 입장이 본

인의 태도와 일치할 때 그 댓글이 더 높은 설득

력을 가지고 있고 그 댓글에 대해 더 동의할 것

이라는 기대를 확인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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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댓글

인터넷이 뉴미디어이자 가장 강력한 메스미

디어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해졌다. 과거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달리 인터

넷은 이메일, 인터넷 방송, 댓글활동과 같은 활

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또 이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중

에서도 온라인 댓글은 자신의 의견을 블로그, 

혹은 게시물로 작성하는 것보다 간편하며 즉각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온라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댓글은 익명

으로 작성할 수 있어 과거 매체에서 할 수 없었

던 새로운 형태의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김지

영, 2005.12.17). 

댓글은 ‘인터넷 상에서 한사람이 게시판에 올

린 글에 대해 다른 사람이 대답의 형식으로 올

리는 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댓글을 의미하

는 명칭은 댓글, 덧글, ‘대답하다’라는 영어 리

플라이(reply)에서 유래한 리플, 댓글의 영어식

의 표현인 코멘트 등 다양하게 쓰이지만 최근에

는 대부분의 매체에서 ‘댓글’이라는 용어를 대표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포털인 네이버에 의하

면 네이버에서 생성되는 댓글의 수는 한 달간 2 

억 개에 달하며, 하루 평균 오백만 개의 댓글이 

생성된다(네이버 레터, 2016.10.25). 댓글이 익

숙한 의견 표현의 도구가 되면서 사용자들의 댓

글 사용 형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 온라

인 댓글은 타인의 게시물에 자신의 의견을 길게 

서술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짧

은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올리는 단

순한 형태로 변화하였다(조수선, 2007). 온라인 

댓글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댓글의 기능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온라인 댓글의 선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주로 인터넷 댓글이 개인의 의견

을 개진하고 댓글을 통해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민

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김병철, 2004), 

기존의 여론형성이 뉴스, 기자와 같이 언론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에서 탈피해 인터

넷 댓글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조수영, 장혜지, 권구민, 2012). 소비자 행동 

영역에서도 댓글은 기업이나 언론으로부터 일

방적인 정보를 제공받던 과거의 수동적 소비자

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재생산 하는 정보들을 공

유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변화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인

성, 김하나, 2016). 반면 온라인 댓글의 부정적

인 면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온라인 댓글 상에서

의 언어폭력과 이를 통한 불쾌감은 사회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라인 댓글이 비

이성적인 공간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을 경

고하기도 한다(이재신, 성민정, 2007). 특히, 

최근 댓글 조작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과연 

온라인 댓글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순기능

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사

실과 일치하지 않는 그릇된 여론을 조작하여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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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 댓글의 설득력 

온라인 댓글이 기사만큼이나 이용자들이 주

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컨

텐츠로 자리잡으면서 댓글이 이용자의 댓글이 

이용자의 태도 형성이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가는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댓글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강재원, 김선자, 

2012; 김원정, 한정호, 2016; 김은미, 선유화, 

2006; 문광수, 김슬, 오세진, 2013; 양혜승, 

2008; 이국희, 2018; 장윤재, 이은주, 2017)은 

댓글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이용자들의 태도 형

성이나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댓글의 

질, 기사에 대한 관여도, 이용자의 개인적 성향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 댓글이 

이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설명한다. 댓글의 영향력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꼽히는 요인은 댓글의 품질이

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메시지

가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작성되었

을 때 해당 기사의 객관성, 정보성, 신뢰성, 중

요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김은미, 선유

화, 2006), ‘베스트 댓글’ 이라고 명시되어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댓글을 읽을 경우 해

당 댓글에서 지지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이인성, 김하나, 

2016)는 개별 댓글이 가진 설득력 수준이 댓글

의 효과 여부를 논할 때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요소임을 보여준다.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하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댓글이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한 배지양(2009)의 연구에서도 기업

의 CSR활동을 지지하는 댓글의 품질이 높을수

록 소비자는 해당 댓글을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

며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더 높은 구전의도를 

보였음이 지지되었다. 

댓글의 설득력 혹은 유용성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은 댓글의 길이, 내용의 충실함, 논리적 근거 

등의 객관적 특성에 주목해왔다(김은미, 선유

화, 2006; 양혜승, 2008). 그러나 객관적으로 

동일한 댓글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처리 과정

에 따라 댓글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동

일한 주제에 대해 다른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별 댓글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댓글 서

비스의 구조적인 특성은 특정 댓글의 위치나 순

서와 같은 댓글 내용이 아닌 외적인 요소가 댓

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댓글을 정보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댓

글이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설득력을 확보

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드물게도 여은호, 박경우(2011)는 댓글과 기사

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두고 특정 

댓글의 논조가 점화 효과를(priming effect)일

으켜 인접한 기사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 연구는 댓글의 내용

이 관련 기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

서 댓글의 내용이 이어지는 다른 댓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차

이가 있다.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81

 a
t M

on
da

y,
 M

ar
ch

 9
, 2

02
0 

9:
45

 A
M



www.earticle.net

첫 댓글의 영향력

30권 1호(2019년 1월 15일)  11

3)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전 정보 왜곡 효과

여러 개의 의견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댓글

의 구조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이전 댓글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댓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

향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

구는 소비자 의사결정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전 

정보 왜곡 효과(predecisional information 

distortion) 현상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제시되

는 댓글이 이어지는 댓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 정보 왜곡이란 본인이 가진 잠정적 선호

나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

운 정보를 편향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Brownstein, 2003). 예를 들어 두 개의 직장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두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

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 직장의 장점에 대한 간단

한 정보(예, 시내 중심에 위치)를 듣고 그 직장을 

다른 직장보다 좀 더 선호하게 되면, 그 직장이 

가진 다른 긍정적인 속성(예. 세련된 인테리어)

의 중요성은 평소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하게 되

고 그 직장이 가지지 못한 다른 직장의 속성 (예. 

넓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과소평가하

게 된다(Simon, Krawczyk, & Holyoak, 2004). 

이와 같은 편향된 정보 처리는 도박 상황에서 도

박을 평가하거나(Brownstein, Read, & Simon, 

2004), 법정 상황에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

하거나(Carlson & Russo, 2001), 제품을 평가

하고 구매하는 상황(Carlson & Pearo, 2004)등

의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Russo, Meloy 

와 Medvec(1998)의 연구에 따르면 사전 정보 왜

곡 현상은 현재의 선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발생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가 

현재 내가 가진 잠정적 선호나 태도를 지지하는 

것이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를 본인의 태도 

혹은 선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

한다는 점에서 사전정보 왜곡은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확증편향(Fazio & Cooper, 

1983; Festinger, 1957)과 유사하지만 자기확증

편향은 이미 완벽하게 형성된 태도를 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사전정보왜곡은 확실하게 태도

가 결정되기 전에 혹은 본인이 스스로의 선호를 

인식하기도 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는데(Russo, Carlson, & Meloy, 2006; Russo, 

Meloy, & Wilks, 2000; Russo & Yong, 2011),

특히 정보를 왜곡하는 정도가 클수록 자신이 정

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

향이 있다(Russo, 2014). 

댓글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태도

가 형성되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태도가 강하지 

않아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댓글 정보처리 과

정에서도 사전정보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대한 댓글을 접할 때 이용자들은 

단 하나의 댓글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댓글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읽게 된다. 이 때 첫 

댓글의 입장은 약한 태도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단서가 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후에 제시되는 댓글은 첫 댓글 

이 후 형성된 잠재적 태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첫 댓글이 해

당 주제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가진 댓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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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후에 제시되는 댓글이 찬성 댓글인 경우 

사전정보왜곡 현상에 따라 댓글이 평소에 비해 

더 설득력이 높게 느껴질 것이며 나의 의견과 더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최근 Chaxel과 Han(2018)는 참가자들에게 

반박 사고방식을 점화하면 본인의 선호에 일치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하여 정보 왜곡 현상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

찍이 Carlson, Meloy와 Russo(2006)은 두 제

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사전정

보왜곡 실험에서 선호에 반하는 속성 정보가 정

보 왜곡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들은 참가자들에게 먼저 백팩 A를 선호하게끔 

하는 진단성(diagnostic)이 높은 속성 정보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그 후 특정 백팩에 유리

하지 않은 중립적인 정보 두 개를 이어 제시하

고 그 다음 참가자들의 선호에 반대되는 백팩 B

에 유리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중립정보를 제시하여 각 정보에 대한 정보왜곡 

수준을 검증하였는데,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2, 

3, 5번째에 제시된 중립적인 정보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백팩 A에 유리한 정보로 해석하였고 

본인들의 조작한 잠재적 선호에 반대되는 정보

는 왜곡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정보 왜곡 정도

가 작았다. 댓글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격돌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다시 말해 다

소 약한 태도를 가진 이용자가 첫 댓글을 읽은 

후 본인의 잠재적 태도를 강화하거나 혹은 전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이용자가 첫 댓글을 

읽은 후 잠재적 태도를 갖게 된 이후에라도 본

인의 잠재적 태도와 반대되는 의견을 접할 가능

성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댓글 환경

에 주목하여 첫 댓글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혼합하여 자극을 구성하

고자 하였다. 즉, Carlson 등(2006)의 연구와 

같이 주제에 대해 약한 태도를 가진 참가자가 

태도를 강화하거나 잠재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가장 처음에는 설득력이 높은 댓글을 제시

하였다. 이후 첫 댓글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입

장을 가지고 있지만 설득력 수준이 높지 않은 

댓글 두 개를 제시하여 첫 댓글을 통해 특정 태

도를 가지게 된 참가자가 해당 댓글들의 설득력

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어 첫 댓

글의 입장에 반대되는, 다시 말해 참가자가 가

진 태도와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설득

력이 높은 댓글을 배치하여 정보왜곡의 효과가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댓글과 같은 입장을 지지하지만  설득력 수

준이 높지 않은 댓글을 제시하여 정보 왜곡 효

과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첫 댓글이 지지하는 입장과 일치하는 댓글 평가에 

대해서 정보왜곡 현상이 발견될 것이다. 

   가설 1. 첫 댓글을 읽지 않고 평가했을 때에 비해 첫 댓글

을 읽고 난 후 첫 댓글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

진 댓글의 설득력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가설 2. 첫 댓글을 읽지 않고 평가했을 때에 비해 첫 댓글을 

읽고 난 후 첫 댓글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댓글에 동의하는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속된 댓글 정보를 처리할 

경우 진단성이 높은 첫 댓글이 자극하는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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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제시되는 다른 댓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개별 댓글에 대한 평가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댓글이 기사에 대한 평가나 기사 

주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제시하지 않았

다. 사회적 관심에 비해 이용자의 태도에 댓글

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댓글의 특정 

요소가 이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

하다는 증거가 발견된 바 없다. 예를 들어 기사

의 주제에 관여도가 높을수록 기사에 더 동의한

다는 연구 결과(이재신, 성민정, 2007)와 함께 

기사에 대한 관여가 낮을수록 댓글에 대한 견해

가 더 큰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는 발견(강원재,

김선자, 2012)이 공존하며 기사에 대한 관여와 

댓글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김은미, 신유화, 2006)

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댓글의 내용과 기존 

태도의 일치 여부가 댓글의 영향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 결과 역시 일관되지 않는다(강

원재, 김선자, 2012; 이미나, 2010; 양혜승, 

2008). 댓글의 품질이 높을수록 해당 댓글을 더

욱 설득력있게 평가한다는 반복된 연구 결과 

(김은미,신유화, 2006)들은 존재하지만 댓글의 

품질의 영향 역시 관여도나 기존 태도와 같은 

그 외 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사의 주제에 대

한 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이용자의 댓

글 정보 처리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

자의 사전 태도 여부 혹은 관여도 수준에 따라 

댓글 정보 처리 혹은 주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

지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댓글의 순서를 조작함으로 해서 참가자가 일시

적으로 태도를 갖도록 조작하지만, 그 조작이 

참가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존 태도를 변화시

키거나 강화시킬 정도로 강력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첫 댓글의 설득력을 

통해 뒤따르는 댓글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더

라도 참가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

나 많은 수의 혹은 얼마나 강력한 설득력을 가

진 댓글이 필요한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댓글의 입장

으로 조작된 잠재적이고 일시적인 태도가 각각

의 개별 댓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

의 효과를 넘어서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식

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강한 효과를 가지

고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목적에서 연구 질문

을 던지고자 한다. 

연구 질문. 첫 댓글에 의해 형성된 일시적인 태도는 이어지는 

댓글 평가 뿐 아니라 기사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태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1) 실험 참가자

본 실험은 실험 참가에 동의한 서울시내 사립 

대학교 학부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

험에 참가한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0.9세

(SD=1.8), 성별은 여성이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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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과정 

본 실험은 한 번의 사전 실험 과 두 번의 본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실험, 첫 번째 본 실

험, 두 번째 본 실험은 모두 3주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 사전 실험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먼

저 본 실험에 적합한 댓글을 고르기 위해 구성한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지지하는 댓글 10개, 자

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반대하는 댓글 11개의 설

득력 수준과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한 후 자율주

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묻는 문항

에 응답하였다. 사전 실험에 참가한 80명의 참

가자 가운데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해 강한 

찬성이나 반대의 태도를 가진 13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67명의 참가자 가운데 첫 번째 본 실험에

는 61명, 두 번째 본 실험에는 62명이 참여하였

다. 본 실험은 처음 제시되는 댓글의 입장(찬성 

對 반대)에 따라 찬성 댓글이 처음에 제시되는 

조건과 반대 댓글이 처음에 제시되는 조건으로 

두 번에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참가자 내 설계로 

진행되었다. 본 실험에서 가장 먼저 참가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중립적인 기사를 

읽었다. 이 후 해당 기사에 실제로 달린 댓글들

에 대해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지시

하였다. 이어 사전 실험을 통해 구성한 5개 댓글

을 하나씩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각 댓글을 읽은 

후 참가자들은 해당 댓글의 설득력 수준과 동의

하는 정도에 응답하였다. 모든 댓글을 읽고 난 

후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본

인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 

습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3) 실험 자극 

(1) 예비 댓글  

본 실험에서 사용할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과 

관련한 댓글을 선정하기 위하여 4인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온

라인 기사의 댓글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

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찬성 및 반대의 입장

을 지닌 댓글의 주장의 근거를 내용에 따라 분

류하여 찬성을 지지하는 3개의 근거(편리함, 인

적 요인에 의한 사고위험 감소, 관련 산업발달

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반대를 지지하는 3개의 

근거(대형 사고의 위험 증가, 해킹의 위험성, 인

간의 우월성)를 구분하였다. 분류된 6개의 근거 

가운데 하나의 근거만을 포함하여 찬성 혹은 반

대의 입장을 밝힌 실제 인터넷 댓글 21개(찬성 

10개, 반대 11개)를 선별하여 댓글의 길이를 

80~100자 수준으로 통일하고 댓글의 내용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속어 및 문법의 오

류를 포함한 표현을 수정하였다. 21개의 예비 

댓글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번갈아 나타나되 

동일한 근거를 이유로 입장을 표명한 댓글들이 

연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각각에 대

하여 참가자들은 ‘이 댓글은 설득력이 있다’라는 

문항과 ‘이 댓글에 동의한다’는 문항에 대해 9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로 평

가하였다. 

(2)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사 

본 실험의 목적은 해당 주제에 대한 중립적이

거나 강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댓글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정보 왜곡 현상을 밝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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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실험의 참가자인 대학생들이 높은 관

여도를 갖지 않을만한 주제인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기사의 주제로 하였다. 본 실험에서 참

가자들은 댓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자율주행자

동차 도입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지닌 기

사를 읽었다. 기사는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

련 기사의 내용 가운데 실제 기업이나 인물의 

이름을 이니셜로 대체하는 수준의 수정을 거쳐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제 사용된 자극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3) 본 실험 댓글 

본 실험 참가자 62명의 예비 댓글 21개에 대

한 설득력 수준과 동의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

해 9점 척도의 중간값인 5점을 검정값으로 하는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0개의 찬성 댓

글 가운데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높

은 설득력을 가지고(M=5.85, t(61)=3.03, p<.01)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M=6.28, t(61)=5.08, 

p<.001) 댓글을 하나 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11개의 반대 댓글 가운데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M=6.42, 

t(61)=6.41, p<.001)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M=6.48, t(61)=6.01, p<.001) 댓글을 하나 선

정하였다. 이어 찬성 댓글 가운데 설득력 및 동

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간 값인 

5와 다르지 않은 댓글 세 개를 선정하고 반대 댓

글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가진 세 개의 

<표 1> 본 실험 자극 

조건
제시
순서

댓글 내용
설득력 

Mean(SD)
동의수준
Mean(SD)

찬성 

1

이동시간에 내가 운전하지 않고 차가 자동으로 운전해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다. 출근길에 차에서 밥도 먹고, 화장도하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서 완전 편리할 듯.

5.85** 6.28***

2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늘어나는 사고도 있겠지만, 졸음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님.
4.72 4.82

3
통계만 보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기계가 운전하는 편이 낫다. 사람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워낙 많아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체감을 못하는 것도 있다.
5.05 4.92

4
만약 자율주행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다면 도로에서의 사고와는 비교도 안되

게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6.44*** 6.48***

5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사각지대나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기계

가 나을 것 같다.  
4.80 4.75

반대

1
만약 자율주행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다면 도로에서의 사고와는 비교도 안되

게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6.42*** 6.48***

2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되면 운수업하는 사람들 살기 더 어려워지겠네. 기계랑 일자리 

싸움하는 세상 정말 왔구나.
5.11 5.05

3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뉴스만 몇 십 개는 본 것 같은데,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 

수가 더 늘어나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보일지 걱정이다 정말.
4.78 4.68

4

이동시간에 내가 운전하지 않고 차가 자동으로 운전해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다. 출근길에 차에서 밥도 먹고, 화장도하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서 완전 편리할 듯.

5.85** 6.28***

5 기계가 많이 발전 했지만 인간의 직감, 통찰력을 따라가려면 아직은 멀었다. 4.69 5.34

Note.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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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다섯 개의 댓글의 순서는 

Carlson, Meloy과 Russo(2006)의 연구를 참고

하여 결정하였다. Carlson 등(2006)은 정보왜

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대안이 우위

를 점하도록 하는 속성 정보를 가장 우선 배치

하고 중립적인 정보들을 그 이후에 배치하여 중

립 정보에 대한 평가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는지

를 검증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댓글이 특정 태도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설득력 

수준과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은 댓글을 가장 우선 배치하였다. 이어 설득력 

수준과 동의 수준이 높지 않지만 첫 댓글과 입

장이 일치하는 댓글 2개가 연이어 제시되도록 

하였다. 상반된 의견이 무작위로 제시되는 댓글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득력 

수준과 동의 수준이 높지만 첫 댓글과 입장이 

일치하지 않은 댓글을 그 다음에 배치하였다. 

뒤이어 설득력 수준과 동의 수준이 높지 않지만 

첫 댓글과 입장이 일치하는 댓글이 마지막에 다

시 등장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본 실험에서는 

첫 댓글이 찬성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자극을 구

성하였고, 두 번째 본 실험에서는 첫 댓글이 반

대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자극을 구성하였다. 최

종적으로 실험에 사용한 댓글들과 그 제시 순서

는 <표 1>에 제시하였다.  

4) 측정 문항 

(1) 댓글의 설득력 수준

각 댓글에 대하여 ‘이 댓글은 설득력이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9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 9: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2) 댓글에 동의하는 수준 

각 댓글에 대하여 ‘이 댓글에 동의한다’는 문

항에 대해 9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

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3)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태도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태도는 “당신은 

평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해 어떠한 입장

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

였다. 참가자들은 질문에 대해 9점 척도(1: 절대

적으로 반대한다, 9: 절대적으로 찬성한다)에 

근거하여 응답하였다.  

(4) 정보왜곡 정도

정보왜곡은 댓글의 설득력 수준에서의 정보

왜곡, 댓글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왜곡 

이 두 가지로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왜곡 

정도는 본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평가한 댓글의 

설득력 수준과 사전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평가

한 댓글의 설득력 수준의 차이, 본 실험에서 참

가자들이 평가한 댓글에 동의하는 정도와 사전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응답한 댓글에 동의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일반적으

로 정보 왜곡 연구(Carlson et al., 2006)에서

는 처음 제시되는 정보는 태도를 형성하거나 강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보 왜곡을 계산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댓

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왜곡 수준을 계

산하였다. 비록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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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으로 약한 태도를 지닌 참가자를 본 

실험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본 실험의 참가자

들이 완벽히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는 태도에 따라 첫 댓글에 대해서도 본인의 태

도와 일치하는 한 정보왜곡이 있을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연속된 온라인 뉴스 댓글을 

읽을 때 이용자들이 댓글의 설득력 수준과 댓글

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할 때에 사전 평가와는 

다른 왜곡된 평가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자극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

동차 도입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한 태도를 가진 

참가자는 연구 대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

전 설문에서 9점 척도(1: 무조건 반대한다, 9: 

무조건 찬성한다)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도

입에 대해 태도 문항에 대해 2 이하 혹은 8 이상 

응답을 한 참가자는 본 실험 참가를 제한하였

다. 80명의 최초 참가자 가운데 예비 실험 단계

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해 강한 찬성이

나 반대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응답한 13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67명의 참가자 가운데 61명의 

참가자가 첫 번째 본 실험에, 62명의 참가자가 

두 번째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본 실험에 참가한 61명의 참가자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5.89 (SD=1.42)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해 

약한 정도의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60)=4.37, p<.001). 설득력과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댓글이 처

음에 등장한 본 실험에서의 정보왜곡 수준을 살

펴보기 위하여 연속된 댓글 각각에 대한 설득력 

평가, 동의수준 평가에서 발생한 정보왜곡 수준

을 계산하였다. 정보왜곡의 정도는 동일한 댓글

에 대한 본 실험에서의 평가에서 사전 실험에서

의 평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높

은 값일수록 정보 왜곡이 더 강하게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찬성하는 댓글이 처

음에 제시되는 조건(본실험 1)에 대한 분석 절차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의 결과는 <그림 1>

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 댓글에 대

한 설득력과 동의 수준 평가에서 발생한 정보왜

곡 정도를 계산하여 각각의 정보왜곡 정도를 대

상으로 검정값을 0 으로 하는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댓글에 대한 설득력 

평가와 동의수준 평가 점수에 대해 정보왜곡 효과

가 발견되었다, M설득1=.85, t(60)=2.89, p<.01., 

M동의1=.69, t(60)=3.15, p<.01. 다시 말해, 본 

실험에서의 첫 번째 댓글에 대한 설득력 평가와 

동의수준 평가 점수 사전 실험에 대한 설득력 

평가와 동의수준 평가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본 실험 참가자가 자

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해 약하게나마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을 지지

하는 첫 댓글을 보다 설득력 있으며 더 동의할 

만한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어 등장한 두 개의 찬성 댓글인 댓글 2, 

댓글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왜곡 효과가 

나타났다. 댓글 2에 대해 사전 실험보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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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댓글의 내용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댓글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M설득2=.77, t(60)=3.34, p<.01., M동의2=.82, 

t(60)=3.38, p<.01., M설득3=.69, t(60)=2.43, 

p<.05, M동의3=.82, t(60)=2.76, p<.01. 

댓글 4는 사전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반대의 입

장을 취하고 있는 댓글이었다. 네 번째 댓글에 

대해서는 설득력과 동의수준에 있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보왜곡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M설득4=.23, t(60)=.990, p=.33, M동의4=.18, 

t(60)=.93, p=.36. 다시 말해 사전 실험에서와 

본 실험에서의 댓글에 대한 설득력 평가와 동의

수준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댓글 5는 댓글 2, 3과 마찬가지로 그 설득력

과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

지는 않지만 찬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이다. 

댓글 5의 설득력에 대해서는 정보왜곡 현상이 

<그림 1> 댓글 1이 찬성 입장일 때 이어지는 댓글의 설득력에 대한 왜곡 정도 

*p<.05, **p<.01.

<그림 2> 댓글 1이 찬성 입장일 때 이어지는 댓글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한 왜곡 정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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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었지만 M설득5=.67, t(60)=2.09, p<.05, 

동의수준에 대해서는 사전 실험과 본 실험에서

의 평가 수준이 동일하였다. M동의5=.41, t(60)=1.51, 

p=.41.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반대하는 댓글이 처

음에 제시되었던 두 번째 본 실험에 대한 분석 

절차는 앞서 설명한 첫 번째  본 실험에 대한 분

석 절차와 동일하다. 두 번째 본 실험에 참가한 

62명의 참가자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5.74 (SD=1.23)로 자율주행자동

차 도입에 대해 약한 정도의 긍정적 태도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61)=3.42, p<.001). 

두 번째 본 실험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 

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본 실험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각 댓글에 대한 설득력과 동의 수준 

평가에서 발생한 정보왜곡 정도를 계산하여 각

각의 정보왜곡 정도를 대상으로 검정값을 0 으

로 하는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첫 

<그림 3> 댓글 1이 반대 입장일 때 이어지는 댓글의 설득력에 대한 왜곡 정도 

*p<.05, **p<.01.

<그림 4> 댓글 1이 반대 입장일 때 이어지는 댓글의 설득력에 대한 왜곡 정도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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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대 댓글에 대한 설

득력 평가와 동의수준 평가에서는 정보왜곡 효

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M설득1=.14, t(61)=.48, 

p=.63., M동의1=-.08, t(61)=-30, p=.76. 그러

나 이어 등장한 반대 댓글인 댓글 2에서는 정보

왜곡 효과가 나타나 사전 실험보다 본 실험에서 

이 댓글의 내용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댓글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M설득2=.71, t(61)=2.12, p<.05., M동의2=.73, 

t(61)=2.16, p<.05. 댓글 3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로 정보왜곡 효과가 나타났다. M설득3=.79, 

t(61)=2.57, p<.05, M동의3=.79, t(61)=2.69, 

p<.01. 

댓글 4는 사전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설득력이 있지만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

는 댓글이었다. 사전 실험과 본 실험에서의 네 

번째 댓글에 대한 설득력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

적으로 참가자들은 사전 실험에 비해 본 실험에

서 네 번째 댓글의 설득력 수준이 낮다고 평가

하였다 M설득4=-.87, t(61)=-3.10, p=.01. 댓글 

4의 동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

왜곡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M동의4=-.37, 

t(61)=-1.30, p=.20.

댓글 5는 댓글 2, 3과 마찬가지로 그 설득력

과 동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

지는 않지만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이다. 

댓글 5의 설득력과 동의수준에 대해서는 정보왜

곡 현상이 지지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전 

실험과 본 실험에서의 평가 수준이 동일하였다. 

M설득5=.32, t(61)=1.03, p=.31, M동의5=.03, 

t(61)=.09, p=.93.  

첫 댓글의 내용을 통해 유도하거나 강화한 태

도가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본인의 기존 태

도를 변화시켰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당신은 

평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해 어떠한 입장

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사전 

실험에서의 응답과 본 실험에서의 응답을 대응

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우선 참가자들

이 사전 실험에서 보고한 태도와 찬성 댓글이 

처음 제시된 첫 번째 본 실험 이후 보고한 자율

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M본실험1-사전=.12, t(61)=.89, p=.37.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이 차전 실험에서 보고한 태도와 반대 

댓글이 처음 제시된 두 번째 본 실험 이후 보고

한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한 태도 점수는 

동일하였다. M본실험2-사전=.31, t(61)=1.03, p=.30.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사 주제에 대해 강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연속된 여러 개의 댓글이 제시될 

때 참가자들이 처음 읽게 되는 댓글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이후 댓글의 설득력 수준과 댓글에 

대한 동의 수준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전

정보왜곡 현상에 기반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

구는 피험자 내 반복 설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

으며 참가자들은 실험 자극 구성을 위한 예비 

실험 단계, 주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본 실험, 주제

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이 처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본 실험까지 총 3번의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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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간격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첫 댓글이 지지하는 입장과 일치하

는 댓글 평가에 대해서 정보왜곡 현상이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우선 첫 댓글을 읽

지 않고 평가했을 때에 비해 첫 댓글을 읽고 난 

후 첫 댓글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댓글의 

설득력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첫 

댓글이 찬성인 조건에서는 댓글 2,3 그리고 5의 

설득력 평가에 있어 모두 지지되었다. 이어 첫 

댓글을 읽지 않고 평가 했을 때에 비해 첫 댓글

을 읽고 난 후 첫 댓글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댓글에 동의하는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할 것

이라는 가설 2는 5번째 댓글을 제외한 댓글 2, 

3에서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기사에 대한 잠재

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입장이 다른 댓글

을 번갈아 가며 무작위로 제시한 예비 실험에서

의 댓글에 대한 평가와 특정 태도를 유도하기 위

해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첫 댓

글의 설득력 수준을 조작한 본 실험에서의 댓글

에 대한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 댓글이 반대인 조건에서도 가설 1과 

가설 2가 일부 지지되었다. 첫 댓글이 설득력과 

동의수준이 높은 반대 입장의 댓글이었을 경우 

5 번째 댓글을 제외한 댓글 2, 3에서 설득력 에 

대한 정보왜곡 효과가 지지되었다. 동의 수준에 

대한 정보왜곡 효과 역시 5 번째 댓글을 제외한 

댓글 2, 3에서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

가자들이 설득력과 동의수준이 높은 댓글을 본 

이후 기사 주제에 대한 일시적인 태도가 형성되

어 그 이후 맞닥뜨리게 되는 댓글들에 대해 본인

의 태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

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첫 댓글을 본 이

후 형성된 태도 혹은 강화된 태도를 일시적 태도

라고 부르는 까닭은 예비 실험 단계에서 측정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태도와 본 실험에서 댓

글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응답한 자율주행 자동

차에 대한 태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댓글을 

통해 조작된 태도는 그 다음 이어지는 댓글에 대

한 인지적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통합

적인 태도 평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찬성 댓글에 대한 정보왜곡 정

도가 반대 댓글에 대한 정보왜곡 정도보다 크게 

발생했다. 우선 찬성 댓글이 처음에 등장한 본 

실험 1에서 첫 번째 댓글에 대한 평가에서도 정

보왜곡 현상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왜

곡 실험(Russo,Carlson & Meloy,2006)에서 첫 

번째 정보는 태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정보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간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약한 수

준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기존 태도가 첫 번째 

댓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댓글 평가에 대해서도 정보왜곡 정도를 도

출하여 그 크기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예측했던 바와 같이 본 실험 참가자들

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댓글에 대해

서도 본인의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댓글에 

대해 편향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첫 댓글

이 반대인 경우에서는 첫 댓글에 대해서는 정보

왜곡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첫 댓글이 반대

인 경우의 조건에서 태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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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댓글(댓글 4)의 설득력 평가에 대한 왜곡

이 강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설득

력이 높은 반대 댓글을 읽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반대 태도에 영향을 받은 참가자들은 또 

다른 반대 댓글 2, 3에 대해서도 예비 실험 때보

다 높은 설득력을 표시했으며 이어지는 찬성 댓

글에 대해서까지 이전 보다 더 낮은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댓글을 통한 토론 행위

에 대한 김동윤(2007)의 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의견과 상반되는 댓글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생각하게 하고 자기

의 의견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도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의 평소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설득력이 높은 댓글

을 접하게 된 참가자가 평소보다 반대쪽으로 기

울어진 일시적 태도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본인

의 태도에 대해 크게 변화된 반응을 보였을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댓글 연구에 

있어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댓글이 기사에 대한 평

가, 혹은 기사에 대한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 관심사로 했던 기존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여 

댓글의 질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댓글의 

설득력 및 댓글에 동의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또한 댓글의 내용을 조작하기 

보다는 실제 댓글 서비스에서 댓글이 보여지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댓글의 순서를 조작하여 

사람들이 개별 댓글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

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향이 발생하

는지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집단에 대한 

반복된 실험 절차를 적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

다. 동일한 참가자들의 기존 태도와 댓글의 순

서를 다르게 구성한 두 번의 실험에서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댓글 읽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

발된 태도가 댓글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는 영향

을 미치지만 기사 주제 자체에 대한 통합적 평

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를 발견하

였다. 댓글이 이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댓글 연구에 있어 가장 주목받아온 연구 주제 

중 하나지만 실제 댓글을 읽기 전과 읽기 후의 

태도 변화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댓글의 실제 영향력은 사회적 관심 

수준에 비해 작을 수도 있다는 김은미와 선유화

(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태도가 강하

지 않은 사람들이 연속된 댓글 혹은 특정 주제

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뒤섞인 댓글을 읽을 경

우 특정한 태도를 형성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도

입이라는 하나의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험

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

렵다. 비록 이용자의 태도가 중립적이라 할지라

도 특정 주제에 대해 이용자가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정보왜곡 현상의 정도에 차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이 참가자의 관여도가 낮은 주

제와 함께 운동 선수의 군 면제 확대 등과같이 

대학생의 관여도가 높은 주제에 있어서의 정보

왜곡 현상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의 주제인 사전 정보왜곡 현상은 선호가 강하

지 않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선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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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실험에 참가한 

학생 중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참

가자는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미약하게나마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참

가자 내에 존재하여 최종 본 실험 참가자들이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이 되었

고 그로인해 찬성 댓글 조건과 부정 댓글 조건

에서의 결과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 부분이 있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를 

사전 조사 단계에서 모집하여 완벽하게 중립적

인 태도를 가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한다면 보다 가설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인터넷 댓글

을 완벽히 반영하기 보다는 비속어를 삭제하고 

어투를 통일하는 등 실험에 적합하도록 인위적

인 실험자극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댓글 상황에서 댓글의 순서에 따라 

개별 댓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

펴보는데 있었다. 댓글에 대한 평가는 그 댓글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뿐 아니라 그 댓글의 

논조, 형식 또는 감정적 요소 등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을 반영한 댓글 자극을 

통해 실험을 수행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ond, Carlson, Meloy, Russo와 Tanner 

(2007)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옵션에 대

해 선호를 드러내도록 하면 사람들의 심리적 몰

입이 증가하고, 이러한 몰입의 증가가 사전정보

왜곡을 심화시킨다. 유사한 관점에서 Polman과 

Russo(2012) 역시 현재 선호에 대한 몰입을 증

진시킬수록 후속 정보를 현재의 선호에 맞추어 

평가하는 왜곡 정도가 더 커진다고 설명하였다. 

댓글 이용에는 본 실험에서 주목하고 있는 댓글 

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댓글 

쓰기라는 이용 방식도 있다. 태도가 불분명하거

나 태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이용자가 댓글을 

읽는 것 뿐 아니라 댓글을 쓰게 된다면 본인의 

잠재적 태도에 의해 순간적으로 기술한 의견일

지라도 댓글을 쓰는 과정에서 경험한 몰입을 통

해 이후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서 더 강한 편향

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는 댓글을 읽는 행위와 더불어 댓글을 쓰는 행

위가 정보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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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of the First Reply: Predecisional
Information Distortion of Online Replies

•Rim, Hye Bin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Lee, Byung-Kwan*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predecisional information distortion of 
online replies to an online news article. When an individual possessed a 

relatively mild or even no attitude toward a certain topic, the evaluation of subsequent 
information(reply) was distorted to support the tentative attitude. This distortion in favor 
of the tentative attitude was confirmed through a series of experiments using online 
replies. By starting with the diagnostic reply which has persuasive power, the tentative 
attitude toward the topic was installed. Participants then used the natural process of 
distorting new replies to support whichever attitude was leading.  That is, the replies 
consistent with the leading attitude evaluated more persuasive and more agreeable 
compared to when evaluated in a control condition with no leading attitude. The impact
of information distortion of online replies was not strong enough to change individuals’ 
original attitudes toward the topic. Specifically, the attitudes toward the topic reported 
after the experimen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nes reported 
in the control condition.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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